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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   7.27(토)
앵콜
 

공연



1

CAST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핑크퐁 역  박소담 
아기상어 역  박경진 
바리톤 역  고현경 
소프라노 역  한보라 
앙상블  이준용 송정은  

ORCHESTRA

지휘  백윤학 
디토 오케스트라  

CREDIT

5.6(월)                                  |   7.27(토)
앵콜
 

공연

CREATIVE TEAM

작/연출  정 준 
음악감독  조한나 
편곡  김 선
안무  권영임
의상  백은경
기술  이도엽 
무대디자인  조일경 
조명  김익현 
음향  장명규
영상  럭풀리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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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츠키 행진곡 _요한 슈트라우스 1세 

사자왕의 행진 _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핑크퐁 만나서 반가워* 

지고이너바이젠 _사라사테

피아니스트 _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뚜띠를 찾아라* _핑크퐁 동요 편곡

곰 세 마리* 

뿡뿡 응가체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_모차르트 

합창교향곡 _베토벤 

상어가족*

왕벌의 비행*

밤의 여왕 아리아 _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일 바쵸 _아르디티

여자의 마음 _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축배의 노래 _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비밀의 파티*

펭귄댄스*

캉캉 _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중 

생일축하노래*

봄의 왈츠 _요한 슈트라우스 2세 

위풍당당 행진곡 _엘가 

군대행진곡 _슈베르트

카르멘 서곡 _비제 

라데츠키 행진곡 _요한 슈트라우스 1세  

티라노사우르스 렉스*

공룡 따라해봐요*

출동이다*

악기 마을

오페라 마을

사자왕의 생일파티

공룡 마을

출발
PROGRAM

* 표시는 핑크퐁 오리지널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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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ms & Dads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의 뇌는 
또 다른 연주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아침마다 첫째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었
다. 30분 가량 걸리는 출근 시간 동안 차 안에서는 주로 클래식 음악을 들었는
데, 아들은 옹알이를 시작할 무렵부터 내가 좋아하는 바흐와 모차르트, 슈베
르트를 접한 셈이다. 그런데 아이가 세 살쯤 되었을 때부터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주기 시작했다: 

“아빠, 이 노래는 아름답지만 너무 슬퍼.” 
(슈베르트 -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아빠, 이 노래는 엄청 빨라, 웃겨.” 
(림스키 코르샤코프 – 왕벌의 비행)

말없이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온 몸을 흔들 때도 있었다. 
(요한 슈트라우스 – 라데츠키 행진곡)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만약 뇌 스캐너로 머릿 속을 들여다본다면, 음악을 들을 때 아이의 뇌에서는 
다른 어떠한 자극을 접했을 때보다도 다양한 뇌의 부위들이 동시에 활성화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대뇌피질의 측두엽에 위치해 있는 청각영역에
서는 음정과 화음처럼 소리의 다양한 의미들을 인지한다. 뇌 안 쪽의 편도체
와 시상하부는 음악이 전달하는 감정에 반응하며 슬프다, 기쁘다, 아름답다
와 같은 감성적인 반응들을 주도하고, 그 바로 옆 해마에서는 예전에 들었던 
소리들과 관련된 기억을 활성화시키며 비교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다. 머
리 앞쪽 전두엽에서는 우리의 기억과 경험에 기반해 다음에 어떤 음과 리듬이 
들릴지 예측해서 기대하고, 소뇌는 우리가 발가락을 리듬에 맞춰 흔들도록 유
도하거나, 때로는 일어나 온몸으로 춤을 추게까지 한다. 만약 라이브 콘서트
홀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면, 시각영역은 음악가들의 움직임과 몸짓, 표정을 
우리가 듣는 음악과 함께 인지하고, 몸감각영역과 운동영역은 마치 우리 스스
로가 연주하는 것처럼 손가락과 몸의 움직임을 시물레이션하며 리듬을 맞춘다.

이렇게 뇌에서는 음악을 들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뇌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클래식 음악 감상이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한 아이들은 청각적으로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시각적 언어 
이해 능력과 추리력도 발달하며, 주의력과 집중력도 키워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뇌에서 �언어�를 관장하는 부위들은 �음악�을 들었을 때에도 비슷하게 활

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음악을 들을 때는 우리의 뇌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리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듯 능동
적으로 그 소리들의 복합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연주자들이 여럿이서 함께 음악을 연주할 때에도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의 뇌
가 어떻게 연주할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자신의 반응과 신호를 거기에 맞
춘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연주를 하지 않고 듣고만 있더라도 우리의 뇌가 
마치 즉흥연주를 하듯 그렇게 다른 사람의 연주 뒤에 숨어 있는 감정과 행동
들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를 악기로 비유하자면, 같은 음을 들
었을 때 함께 같은 파장으로 �공명�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렇기에 상대의 뇌를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온 지구상의 생물들 중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음악의 즉흥연주가 가능한 동물
은 우리 인간 뿐이라고 한다. 그만큼, 매순간 상대가 소리를 내거나 연주를 할 
때 그것을 예측하고 그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뇌가 대단한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공연장에서건 스포츠경기장에서건 너
무도 쉽게 이 능력을 늘 활용하고 있다 – 앵콜을 외치거나 응원을 할 때 모두
가 동시에 박자를 맞춰서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간단한 것처
럼 느껴지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사회적 뇌�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순간 다
른 사람의 뇌를 읽어내고 있으며, 다른 뇌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고 우리를 
맞춰 간다. 커다란 콘서트홀을 상상해본다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뇌가 모두 함께 같은 신호에 조금씩 다
른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떨어져 있어도 모두 서로 연결되
어 있는 우리의 뇌는 더 큰 의미에서 또 다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는 것
일 수도 있다. 

아이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고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악기로 만들어내는 클래
식 음악을 들으면, 아이들의 뇌는 단순히 음악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음악을 연주하고 듣고 있는 수
많은 다른 뇌들과 공명하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속 또다른 
합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클래식 음악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최고의 선물 중 하나다.

글  장동선 (뇌과학 박사) 
<뇌 속에 또다른 뇌가 있다> <뇌는 춤추고 싶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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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소꿉놀이 할 때에는 모차르트 음악을, 
공주놀이를 할 때에는 왈츠를 배경음악으로 틀어주세요.
칼싸움을 할 때에는 드라마틱한 베토벤 음악을 들려 주고요.
혹은 단지 침대나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책 읽어줄 때에도 오케스트라 음악을 같이 들어보세요. 

악기에 흥미를 키워주고 싶다면, 타악기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라카스, 캐스터네츠도 좋고, 토이 악기 혹은 모래놀이 바구니, 냄비 같은 
일상 용품도 좋습니다. 
악기를 두드리고, 흔들고 같이 소리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약, 리듬, 템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for Moms & Dads

Tip

Tip

Tip

1

2

3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아이와 함께 산책하거나 차로 이동할 때, 클래식 음악을 틀어보세요.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조금은 과장되게 반응해 보세요. 
�굉장하다~.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대화를 해 보세요. 
�이건 무슨 악기 소리지? 플루트 소리가 팅커벨처럼 작은 요정들 같지 않니? 
팀파니 소리가 너무 커서 무서워? 이 빠른 음악을 들으니 춤추고 싶지 않니? 
이 음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표현하게 해 주세요. 

클래식 음악을 내 아이의 평생 친구로 만들어주는 비법이 있다면 바로,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해 주는 것이랍니다.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의 풍성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일찍부터 좋아한다면, 
아이들 나름의 방식으로 클래식 음악과 돈독한 우정을 쌓아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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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준형 (음악칼럼리스트) "바로 지휘자! 

손에 든 지휘봉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 

"가운데 혼자 서 계신 

저 분은 누구지?"

Conductor & Orchestra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사람이야. 언제 음악을 시작하고,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연주해야 하는지, 부드럽게 혹은 강하게 연주해야 할 지를 

오케스트라에게 손동작이나 지휘봉으로 알려준단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 큰 그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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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Family
더블베이스

Double Bass

비올라
Viola

바이올린
Violin

첼로
Cello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더블베이스가 스트링 패밀리야. 

이들은 현악기라고 불리기도 해. 

스트링 패밀리들은 모두 4개의 줄로 된 악기를 연주한단다. 

모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크기가 다 다르고, 

신기하게도 크기가 클수록 낮은 음을 연주한대. 

"비올라 소리는 너무 너무 

부드러워서 엄마의 볼을 

비비는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게해." 
"첼로는 사람이 내는 

소리랑 제일 비슷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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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준형 (음악칼럼리스트)

"플루트는 윈드 패밀리 중에 

가장 오래된 악기인데, 처음에는 

나무나 동물의 뼈로 만들어 졌었대.

 요즘은 금속으로 만들어지지만 말야."

"바순은 너무 너무 길어서, 

연주할 때 바닥에 

닿을 것만 같아~" 

Woodwind Family
우드윈드 패밀리는 줄여서 윈드 패밀리라고 하기도 하고, 목관악기라고 하기도 해.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그리고 바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후~ 하고 바람을 불듯이 악기 소리를 낸단다. 바순
Bassoon

클라리넷
Clarinet

플루트
Flute

오보에
Ob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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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ss Family

트럼본
Trombone

호른
Horn

트럼펫
Trumpet

브라스 패밀리는 악기 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 

트럼펫, 트럼본, 호른 등이 여기에 속하고, 모두 반짝 반짝 빛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트럼펫은 아주 아주 높은 소리를

내는데 옛날에는 왕이나 

여왕의 입장을 알릴 때 

연주 되었대~!"

"뿡뿡 방귀소리 같기도 하고, 

빵빵 자동차 경적 

소리 같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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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ussion

실로폰
Xylophone

트라이앵글
Triangle

드럼
Drum

팀파니
Timpani

주로 두드리면서 연주되는 퍼커션은 타악기라고도 불려. 

드럼, 트라이앵글, 실로폰, 팀파니 같은 악기들이야. 두들 두들 팡팡, 두드리기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악기지.  

“리듬을 따라 춤추고 싶어져~

흔들 흔들~”

“두드리면 무엇이든지 

퍼커션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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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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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   7.27(토)
앵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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